
도요보 - 면ㆍ양모 혼방 등의 신소재 시판 

도요보는 면ㆍ양모 혼방 슬라이버(sliv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의 고차

복합방적(高次複合紡績)의 “마나드” 방식으로 폴리에스터 장섬유와 혼섬(混

纖)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였다. 혼방률은 면 64%, 양모 16%, 폴리에스터 

20%로 2004년 추동절용으로 모사(毛絲)번수 60수 단사를 중심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면과 양모의 혼방사는 70수 단사, 80수 단사가 한계라고 하는데 이 

방식대로라면 면방방식은 100수 단사, 소모(梳毛)방식은 130수 단사까지 뽑을 

수 있다. 

도요보는 이제까지의 면ㆍ양모 혼방사를 “울모드코튼(Wool mode cotton)”시

리즈로 상품화하고 있다. 소모타입은 신사재킷(jacket)용도의 수요가 많으며, 

모사번수로 50수 단사, 60수 단사가 중심이 되고 있고, 면방타입은 니트소재

로서 36수 단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면ㆍ양모 혼방 소재는 “리피터(repeater, 반복주문자)”도 많으며, 새로 개발

된 혼섬사(混纖絲)는 세번수로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어, 의류 전반에 

걸친 소재로서 신소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